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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남지역 이모작지 적응 조생종 고품질벼 품종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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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최고품질 벼 품종 재배확대를 위해 소득작물 후작, 이모작지 등 재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벼 품종을 선정하고, 
농가 보급을 확대함으로 우리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고, 소비촉진을 위한 우수 브랜드쌀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남부지역 이모작지 적응 조생종 고품질 품종을 선발하고자, 최고품질벼인 진광, 운광, 해담쌀, 해들 등을 공시하여 재식거리 

30*12cm 주당 5주로 재식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. 생육특성 및 수량구성요소는 농촌진흥청 시험사업 조사기준에 준하여 분

석하였다. 밥의 윤기치는 도요식미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백미완전미율은 쌀품위판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영남지역 이모작지 적응 최고품질 조생종 벼 품종 선발을 위해 농업적 특성 및 수량을 분석하였다. 진광, 진광, 운광, 해들, 화왕

의 출수기는 8.16~8.17일 전후로 비슷하였다. 간장은 화왕이 63.8cm로 가장 작았고, 해들이 71.4cm로 약간 큰 편이였다. 수당

립수는 운광벼가 112.7개로 가장 많았고, 화왕이 64.3개로 적었다. 등숙율은 해들이 87.4%로 가장 높았고, 수당립수가 많았던 

운광은 71.5%로 가장 낮았다. 쌀수량은 운광벼가 554kg/10a로 가장 많았고, 진광548kg/10a, 해담쌀 527kg/10a 화왕 

517kg/10a 해들 493kg/10a순으로 많았다. 현미 품위는 정립율이 평균 68.2%로 낮고, 미숙립 비율 23.9%로 높은 편이고, 피해

립, 변색립, 사미는 품종간 차이가 적었다. 최고품질벼 중에서 현미의 정립률은 해들>진광>해담쌀> 운광벼 순으로 양호하였

다. 백미완전미율은 해들>진광>해담쌀 순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. 반면 운광은 74.3%로 전체 시험품종의 평균보다 낮았

다. 품종별 도요식미치를 분석한 결과 진광 > 해들 > 해담쌀 > 운광 순으로 높으며, 운광벼의 식미치는 상대적을 낮은 편이였다.
영남지역 이모작지 적응 조생종 품종은 해담쌀과 진광벼가 각각의 지표에서 양호이상의 등급을 받아 소득작물 후작지 적응성

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, 단기성 품종중에서 화왕벼가 수량, 식미치 및 백미완전미율이 양호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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